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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고분자학회 영문학술지인 Korea Polymer Journal (이하 KPJ)이 국제적 학술지로 도약하

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Macromolecular Research (이하 MR)로 명칭을 바꾸면서 2002년도부터 SCI 

(Science Citation Index)에 정식 등재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은 

아니나, 영문지의 명칭 변경으로 SCI impact factor의 2년 간의 공백이 있게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시

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회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SCI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인 The 

Thomson Corp.의 한 사업인 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출간하는 과학분야의 인용 

색인입니다. 이러한 회사로부터 조그만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입니

다만, 요즘은 한 국가의 경제상태도 무디스 등의 회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황이니, 현실을 인정하고 

기뻐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MR의 전신인 KPJ에 대한 역대 학회 

운영진과 편집위원들의 지난 9년 간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숱한 유혹(?)

을 이겨내고 좋은 논문을 그간 KPJ에 투고해 주신 저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

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중 22종이 SCI Expanded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MR은 7번째로 SCI에 등재되게 된 것입니다.  

 

표 1. SCI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발행 학술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축하 분위기에 오래 젖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MR이 정식으로 SCI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제 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화학회나 한국물리학회의 학술지도 impact factor가 그다지 높지 

않고, 최근 들어 투고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MR이 정식으로 SCI에 등

재된 것을 계기로 하여, impact factor를 크게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

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논문을 보다 많이 투고해 주시고 MR에 게재된 논문을 많이 인용해 주시는 등, 

MR에 대해서 더욱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문지 편집위원회> 

번호 학        술       지 
2000 년도  

impact factor 

1999 년도 

impact factor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0.419 0.415 

2 ETRI Journal 0.56 0.446 

3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1.411 0.293 

4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1.083 0.809 

5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0.394 0.526 

6 
Macromolecular Research 

(Formerly Korea Polymer Journal)  
0.435 0.34 

7 Molecules and Cells 0.968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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